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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일, NSW 정부는 NSW 전역의 모든 경찰관들이 24/7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

발표했다.  

랭귀지+ 는 모바일 앱으로서 영어에 능통하지 않은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경찰이 보다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

고안된 것이다.   

이 앱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어귀를 번역하여 29개 언어로 녹음한 것이 담겨있다.  

이 앱은 또한 경찰관들이 공인된 전담 통역사 팀과 직접 연결될 수 있게 하여, 중요한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

전달될 수 있게 한다.  

이 앱은 지난 주 제한 출시되었는데, 현재는 12,000대의 경찰 기기에서 실행되고 있다.  

그 사이에 1,500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였다.   

랭귀지+ 앱은 다문화 NSW가 지역사회 및 일선 경찰관들과의 자문을 거쳐 특별히 NSW 경찰을 위해 개발한 

것이다.   

이 앱은 보다 효과적으로 경찰과 지역사회가 대화할 수 있게 하여, 신뢰를 조장하고, 일상적인 인터랙션 참여도를 

높이며, 대단히 중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.   

202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, NSW 인구의 약 30퍼센트가 해외에서 출생했고 4명 중의 한 명 이상이 집에서 영어 

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.   

또한 이 앱은 경찰 자원의 능률화를 도와, 경찰관들이 사건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함으로써 

다음 업무로 넘어갈 수 있게 한다. 

얘즈민 캐틀리 치안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.  

Media Release  

모든 경찰 순찰구역에 통역사를 불러다 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   

https://aus01.safelinks.protection.outlook.com/?url=https%3A%2F%2Fspaces.hightail.com%2Freceive%2FcYoumOAIUb&data=05%7C02%7CSophia.Grady%40minister.nsw.gov.au%7C1a36dd387dd84b9ad78f08dd6db327e5%7C027a78031cbf40129b8cb068ce34ea56%7C0%7C0%7C638787338479377179%7CUnknown%7CTWFpbGZsb3d8eyJFbXB0eU1hcGkiOnRydWUsIlYiOiIwLjAuMDAwMCIsIlAiOiJXaW4zMiIsIkFOIjoiTWFpbCIsIldUIjoyfQ%3D%3D%7C0%7C%7C%7C&sdata=oNvK3vnYiEFjU%2FRWBOY95ahA8ZYar4M9KKXwoY%2B9Rmk%3D&reserved=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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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NSW 정부와 NSW 경찰은 각각의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며, 우리 다문화 환경의 진화를 따라 경찰이 

그들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데 도움을 줄 시스템도 진화하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.” 

"경찰관으로 일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지만, 저희는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이들이  보다 수월하게 

지역사회를 위해 일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” 

"랭귀지+는 모든 일선 경찰관들이 즉각 24/7 다문화 NSW의 전문 통역사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, 경찰관들은 

우리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도구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.”    

스티브 캠퍼 NSW 다문화 장관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.  

“이 새로운 랭귀지+ 앱은 경찰과 지역사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, 언어장벽을 허물고 신뢰를 

조장합니다.” 

“이는 일선 경찰관들이 미리 녹음된 어귀들과 24/7 통역서비스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지원이 필요하다고 

느끼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, 이해하며, 이들을 보호하고 존중하도록 확실시 해 줍니다.” 

“이 이니셔티브는 NSW 정부가 다기관 접근방법을 통하여 문화다양성을 지닌 우리주의 사회적 통합을 강화함을 

보여주는 뛰어난 예입니다.”  

“랭귀지+ 앱은 NSW 주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NSW 경찰과 다문화 NSW 사이의 강한 협업의 

결과입니다.”  

다문화주의 법인 스폰서이자 남서부 지구 수도권 지역 총경인, 브레트 맥패든 부청장은 다음과같이 말했다. 

“우리는 이 앱이 응급시의 오해를 최소화하고 스트레스 및 좌절감을 줄임으로써 지역사회와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을 

줄 것을 희망합니다.”  

“이 앱은 경찰관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대화할 때 소중한 시간을 절약하게 도와 줄 것입니다.”  

“준비된 어귀들은 또한 공인 통역사들이 경찰관과 주민 사이에, 그들이 피해자이던 증인이던,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

인터랙션들을 겨냥하여 특별히 고안한 것입니다.”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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